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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호스피스의 날’기념 행사 개최
- 인천시, 호스피스 ․완화의료 널리 알리다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10월 4일(화) 권역호스피스센터(인천성모병

원) 주관으로‘호스피스의 날’기념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제10회 호스피스의 날(매년 10월 둘째주 토요일)을 맞이해 호스피스․
완화의료와 연명의료를 널리 알리고, 삶과 죽음의 의미와 가치에 대

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6개 기관이 참여한 뜻깊은 행사였다.

‘호스피스․완화의료’란 암 말기환자 등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돌봄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또 ‘연명

의료결정제도’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치료 효과 없이 연명의료

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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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날 행사에서는‘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연명의료결정에 따른 법률

(연명의료결정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일반시민들의 관심과 호응을 

이끌어 내기 위해 쿠기와 커피 등을 제공했다.

   

김석철 인천시 건강보건국장은 “호스피스․완화의료는 질환으로 고통

받는 환자들과 가족들에게 고통을 완화시키고,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

으로서의 존엄과 품위를 지킬 수 있는 권리를 널리 알리기 위해 노력

하겠다”라고 말했다.


